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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준섭 

 

오늘 오신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.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서 미안합니다. 

오늘은 저의 졸업식이지만, 저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. 오늘은 재학생들을 위한 날이예요. 저는 저의 

졸업식보다, 남아 있는 재학생들이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 

저는 사랑한국학교를 2012 년에 처음 왔습니다. 그 4 년동안,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. 일을 

안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고, 일을 아주 안하고 싶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.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게 

많았어요. 고사성어, 역사, 문화, 전래동화, 등 더 많이 배웠습니다. 수업과 숙제가 힘들 때도 많았지만, 그 

때는 힘들었어도 배운 것들이 많아서 지금은 기분이 좋습니다. 재학생들이 계속 한국학교를 다녔으면 

좋겠습니다. 시간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한국학교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저는 

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이 지구에는 없습니다. 대한민국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고, 

평화로운 나라가 이 지구에는 없어요. 이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한국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.  

지난 4 년 동안 저한테 잘해 준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. 감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부모님, 

감사합니다. 제 숙제를 도와주고 할 수 있다고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맹순영 선생님과 최석태 

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의 첫 친구 전준영한테도 고마워요. 다른 친구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. 

나중에는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한국학교에서 4 년은,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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